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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복제 방안 연구

Research on Data Replication Method 
for Building an Enterprise Disaster Recovery System

강현선*

Hyun-sun Kang*

요 약 재해 발생 시 주요 IT 인프라 중단을 최소화하고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해복구 계획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데이터 복제는 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복구의 핵심요소로 데이터 복제방식은 시스템 구성환경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서 구성환경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에 적합한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또한 복제방식 결정 절차를 적용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

결과를 분석한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후 재해 상황에서 재해복구센터로 서비스가 전환, 정상적인 서비스가 진행되

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체계적

으로 최적의 데이터 복제방식의 선정이 가능했다.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은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복구센터로 서비스 전환되는 시간 RTO는 3.7시간으로, Tier 2였던 재해복구 수준이 목표수준 RTO 4시간 이내,

RPO=0으로 개선되었다.
주요어 : 재해복구시스템, 데이터 복제, 비즈니스 서비스 연속성, 재해복구계획

Abstract In the event of a disast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disaster recovery plan and disaster recovery 
system to minimize disruption to major IT infrastructure and provide continuous business service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disaster recovery system, data replication is a key element of data recovery to provide 
uninterrupted and continuous business servic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data replication method can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ystem configuration environment and disaster recovery goal level.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for determining a data replic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configuration environment and 
disaster recovery target level when building a disaster recovery system. In addition, the replication method 
decision procedure is applied to build a disaster recovery system and analyze the construction results. After 
establishing the disaster recovery system, a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service was transferred 
to the disaster recovery center in a disaster situation and normal service was provid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systematically select the optimal data replication method during the 
disaster recovery system construction phase. The established disaster recovery system has an RTO of 3.7 hours 
for service conversion to the disaster recovery center to provide continuous business services, and the disaster 
recovery level, which was Tier 2, has been improved to the target level within 4 hours of RTO and RPO=0.
Key words :  Disaster Recovery System, Data Replication, Business Service Continuity, Disaster Recover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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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 사회 전반에 본격화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

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

해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비

즈니스 중단은 IT 운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전체 비즈니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해 발생 시 주요 IT 인프라 중단을 최소화하

고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해복

구 계획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현황 및 위험 분석, 영향도 및

사례 분석, 기본계획 수립, 구축 및 테스트의 절차로 진

행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복제는 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복

구의 핵심요소로 데이터 복제방식은 시스템 구성환경

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 복제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

템 구성환경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을 고려한 최적의 데

이터 복제방식의 선택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서 구성환경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에 적합한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방

안에 대해 제시한다. 2장 관련연구에서는 재해복구와

데이터 복제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재해복구

서비스 수준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절차, 데이터 보호

방안, 데이터 전송방식 및 데이터 복제방식에 대해 설

명한다. 3장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

터 복제방식 결정 절차를 시스템 구성환경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

의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절차를 적용하여 재해복구시

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 마지막으로 5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재해복구서비스 수준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절차

1) 재해복구 서비스 수준

재해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복구 계

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IBM System Storage Business

Continuity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연속성 제

공을 위한 재해복구 서비스 수준을 Tier 0에서 Tier 7

까지의 모델로 제시했다. Tier 0(no off-site data)은 저

장된 정보, 문서, 백업장비, 비상계획 등 비즈니스 연속

성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복구시간 예측 및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Tier 1(data backup with

no hot site)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특정 간격으로

백업을 수행하고 오프사이드 시설로 보내 저장한다. 백

업은 생성빈도에 따라 며칠 또는 몇 주 간격으로 수행

한다. Tier 1은 백업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만 데이터 복구를 위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Tier 2(data backup with a

hot site)는 Tier 1의 오프사이드에 백업 시스템을 추가

로 제공하여 재해 발생 시 백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Tier 2는 시스템 자체의 복구가 아닌

데이터 복구만 가능하다. Tier 3(electronic vaulting)은

Tier 2의 구성요소에 전용 채널을 설치, 중요한 데이터

에 대해 전용 채널을 통해 오프사이드 원격서버 및 저

장소에 영구적으로 백업을 진행한다. Tier

4(point-in-time copies)는 높은 데이터 무결성과 더 빠

른 복구를 위해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에 데이터는

복제되고, 각각의 사이트는 상호 백업을 수행한다. Tier

5(transaction integrity)는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복제되므로 데이터 손실이 없어

데이터의 일관성이 보장된다. Tier 6(zero or near-zero

data loss)은 데이터 복구 최우선 순위로 데이터 손실에

대한 허용 오차가 거의 없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무결

성을 보장한다. Tier 7(highly automated, business

integrated solution)은 가장 높은 재해복구 단계로 Tier

6 구성요소에 고도로 자동화된 비즈니스 통합 솔루션을

추가한다. 데이터 복구가 자동화되어 시스템 및 애플리

케이션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 [1, 2].

2)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절차

재해 발생 시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해복

구시스템 구축 절차는 현황 및 위험 분석, 영향도 및

사례 분석, 기본계획 수립, 구축 및 테스트 단계로 진행

된다. 현황 분석 단계는 전체 IT 자산에 대한 현황조사

를 통해 비즈니스 식별 및 분석한다. 위험분석 단계에

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한다. 영향도 분석 단계에서는 위험분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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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위험 평가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우선순위 및 가치

측면에서 자산의 분류를 진행한다. 영향도 분석 단계는

재해 발생 시 비즈니스 중단에 따른 정량 및 정성적 분

석을 통해 복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이

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는 재해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에 따른 데이터 및 자산 손실, 생산성, 수익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해복구 계획 단계에서는 비즈

니스 영향 분석을 통해 수용 가능한 복구시간목표 및

복구지점목표 설정과 예산을 결정한 후 다양한 중단 유

형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3-5].

2. 데이터 보호 방안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

기 위한 기술로 백업(backup), 스냅샷(snapshot), 데이

터 복제(data replication)가 사용된다. 백업은 원본 데이

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복원을 위한 데이터

복사본을 만들고 저장하는 중복 프로세스이다. 백업을

사용하면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데이터 손실 또는 손

상이 발생한 이전 시점으로 롤백(roll back)할 수 있다.

스냅샷은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환경설정과 메타데이터(meta data)만 복사하여 저장한

다. 스냅샷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복원하면 스냅샷을 찍

은 순간의 상태로 시스템을 되돌릴 수 있으며, 스냅샷

은 데이터의 변경이 드문 시스템에 자주 사용된다. 데

이터 복제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

션에 대해 복제본을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하

는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복제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속

적인 데이터 보호(continuous data protection)를 활용하

여 데이터 복제를 수행한다.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는

데이터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캡처, 추적하여 변경사

항을 저널파일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재해 및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지

속적인 데이터 보호방식은 저널기록을 통해 수천 개의

복원시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

공하기 위해 재해복구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데

이터 보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6, 7].

3. 데이터 전송방식 및 데이터 복제방식

1) 복제를 위한 데이터 전송방식

데이터 전송방식은 동기식(synchronous)과 비동기식

(asynchronous)으로 구분된다. 동기식 전송방식은 데이

터가 운영 어레이와 재해복구 어레이에 동시에 기록되

고 비동기식 전송방식은 데이터가 운영 어레이에 먼저

기록된 다음 재해복구 에레이에 기록된다. 그림 1은 주

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의 데이터 복제를 위한 동기식,

비동기식 전송방식의 기록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1. 동기식(a) / 비동기식(b) 데이터 복제방식
Figure 1. Synchronous(a) / Asynchronous(b) data replication

동기식 전송방식은 주센터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

버가 소스 볼륨에 쓰기를 요청하면 쓰기 I/O가 재해복

구센터의 대상 볼륨에 복제를 수행한다. 재해복구센터

의 복제가 완료, 승인되면 쓰기 I/O가 주센터의 소스

볼륨에 기록, 승인으로 기록이 완료된다. 비동기식 전송

방식은 주센터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버가 소스 볼륨

에 쓰기를 요청하면 쓰기 I/O가 주센터의 소스 볼륨에

기록,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재해복구센터의 대상 볼

륨에 복제를 수행, 승인으로 기록이 완료된다. 동기식

복제방식은 주센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업

데이트되면 동시에 재해복구센터에 데이터가 복제되므

로 재해복구센터의 데이터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

한다. 동기식 복제방식은 데이터 복제를 위해 네트워크

대역폭과 대기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거리에서만 사용

이 가능하다. 비동기식 복제는 주로 주센터와 재해복구

센터가 장거리인 경우 사용되며, 비동기식 복제방식은

큰 대역폭이나 특수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

기식 복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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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복제방식

데이터 복제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프로세스로 데이터의 최신 복사본을 유지하

는 기술이다. 재해복구를 위한 데이터 복제는 일반적으

로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에 발생한다. 데이터 복제

는 SAN(Storage Area Network),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근거리통신망과 클라우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데이터 복제는 크게 H/W 복제방식과 S/W 복제방식으

로 구분한다. H/W 복제방식은 데이터센터 간 또는 단

일 데이터센터 내의 엔터프라이즈 어레이가 복제기능

을 내장하고 있어서 동일한 두 어레이가 고속 네트워크

로 연결,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이다. S/W 복제방식은

하드웨어의 지원 없이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또는 애

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데이

터를 복제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복제방식은 세부적으

로 데이터 복제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호스트, 하이

퍼바이저, 어레이, 네트워크 기반 복제방식으로 구분한

다. 호스트 기반 복제는 서버의 응용프로그램(S/W)을

사용하여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데이터를 복제

한다. 일반적으로 파일 기반이며 비동기식으로 중복제

거, 압축, 암호화 같은 제한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하이

퍼바이저 기반 복제는 가상화 서버 또는 클러스터의 가

상화 서버를 다른 서버로 가상화를 복제하는 방식이다.

하이퍼바이저 복제를 사용하면 가상머신의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쉽게 복구를 할 수 있다. 어레이 기반 복

제 방식은 호환 가능한 스토리지 어레이의 내장 S/W를

사용하여 어레이 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제할 수 있

다. 데이터 복원력이 뛰어나며 동종 스토리지 환경에서

만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므로 유사한 소스 및 대상 어

레이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기반 복제는 어레이와 서버

사이에 추가 스위치 또는 어플라이언스(appliance)가 필

요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이기종 어레이 환경에서 데이

터 복제가 가능하다. 데이터 복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복제방식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

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10-12].

Ⅲ.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표준화 절차

이번 장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표준화 절차를 제시한다. 복제방식은 주

센터 구성환경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동기식/비동기식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데이터 복제범

위에 따른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클라우드 재해복구센

터로 전환에 따른 복제방식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1. 동기식/비동기식 복제방식 결정 절차

동기식/비동기식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은 주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방식, 주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

의 거리, 목표 RPO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그림 2는 주

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 간의 동기식/비동기식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 2. 동기식/비동기식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절차
Figure 2. Determination of replication method according to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data transmission methods.

주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을 Active-Active로 운영할

경우, Active- Active 복제 기능이 있고 센터 간 거리

가 동기 복제가 가능하다면 Application & Database 동

기 복제방식을 선정한다. Active-Active 복제 기능이

없거나 센터 간 거리상 동기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Active- Standby 운영을 위한 비동기 복제방식을 선정

한다. 주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을 Active-Active로 운

영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RPO가 0이라

면 외장형 어레이를 사용하고 센터 간 거리가 동기 복

제가 가능하다면 어레이 기반 동기 복제방식을 선정한

다. 센터 간 거리가 동기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레이

기반 비동기 복제방식을 선정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목

표 RPO가 0이고 외장형 어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 및 제약조건을 재평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

스의 목표 RPO가 0보다 크면 데이터베이스 비동기 복

제방식을 선정한다. 목표 RPO가 15분 이내일 경우 지

속적인 데이터 보호방식을 선정하고 15분 이상일 경우

주기적인인 복제 및 백업기반 복제방식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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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복제범위에 따른 복제방식 결정 절차

이번 절에서는 이미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재해복구 대상이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복제방식 결

정 절차를 제시한다. 다음 그림 3은 데이터 복제범위에

따른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 3. 데이터복제범위에따른데이터복제방식 결정절차
Figure 3. Determination of replic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scope of data replication.

기존의 재해복구시스템에 추가적인 데이터 복제를

위한 복제 솔루션과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면 추가적인

솔루션이 필요 없이 재해복구 대상의 데이터 복제를 수

행한다. 기존의 재해복구시스템에 추가적인 데이터 복

제를 위한 복제 솔루션과 요구사항이 만족되지 않는 경

우 요건에 맞는 복제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

다. 만약 추가 복제 대상이 X86 기반의 워크로드일 경

우, VM 최적화된 복제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면 VM 최

적화된 복제방식을 선택하여 사용, 아닐 경우에는 호스

트 기반 복제방식을 선정한다. VM 최적화된 복제방식

은 HCI 복제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솔루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면 내장된 HCI 복제방식을 사용하고,

Hypervisor 기반 복제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솔루션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Hypervisor 복제방식을 사용한

다. HCI와 Hypervisor 기반 복제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스트 기반 복제방식을 사용한다.

3. 클라우드로 전환에 따른 복제방식 결정 절차

이번 절에서는 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핵심 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필요

한 복제방식 결정 절차를 제시한다. 다음 그림 4는 클

라우드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

를 나타낸다.

그림 4. 클라우드로 전환에 따른 복제방식 결정 절차
Figure 4. Determination of replication method according to
conversion to cloud disaster recovery center.

클라우드에 구축할 재해복구 대상이 HCI 기반인 경

우 주센터와 클라우드 간 호환성이 있는 선택적 워크로

드 복제가 가능하다면 호환성 있는 기존 복제 솔루션을

사용한다. 클라우드에 구축할 재해복구 대상이 VM 기

반인 경우 주센터 VM과 클라우드 간 VM 복제가 가능

하다면 VM 복제 솔루션을 사용한다. 클라우드에 구축

할 재해복구 대상이 호스트 기반인 경우 호스트와 클라

우드 간 복제가 가능하다면 호스트 기반 복제 솔루션을

사용한다. 아닐 경우는 요구사항 및 제약조건 재평가를

수행한다.

Ⅳ. 연구 결과

이번 장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3장에서 제시

한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절차를 적용해 보고, 적용결

과를 설명한다. 본 사례에서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

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현황 및 위험 분석, 재해복

구 대상 선정을 위한 영향도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한

기본 방안 및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재해복

구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단계로 진행하였다. 기존

의 운영 중인 주센터는 가용성이 좋은 데이터센터에 상

면을 임대하여 새롭게 운영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은 기

존의 운영 중인 전산실 설비 인프라를 개선하여 구축하

였다. 현재 주센터 시스템은 HCI, 단독서버, 가상화 서

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장형 공유 어레이는 단독서버

및 가상화 서버가 공유하고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의 서

버는 HCI 및 단독서버로 구성하고 외장형 공유 어레이

는 단독서버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5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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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재해복구시스템 구성도
Figure 5. Disaster recovery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재해복구 목표 수준은

RTO는 4시간 이내, RPO는 0으로 설정하고, Active-

Standby 재해복구모델로 구축하였다. 재해복구 목표 수

준에 적합한 데이터 복제방식은 3장의 동기식/비동기식

복제방식 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주센터와 재해

복구시스템 간의 거리와 데이터 복제 네트워크의 대역

폭을 고려하여 HCI의 VM 데이터 복제는 최적화된 동

기식 데이터 복제방식을 적용하였고, 가상화 서버와 단

독서버의 공유 어레이는 비동기식 어레이 복제방식을

적용하였다. 재해복구 대상인 HCI의 VM 복제는 3장의

데이터 복제 범위에 따른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VM 그룹별로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

고 랜섬웨어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이 가능한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선정하

였다. 단독서버의 데이터 복제는 운영 장비와 동일 기

종의 어레이를 구입하여 주센터의 재해 상황 시 최단시

간 이내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비동기식 데이터

복제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1은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절차를 적용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후 재해 상황에

서 재해복구센터로 서비스가 전환, 정상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테스트의 절차와 결

과를 나타낸다. 모의테스트는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사전 작업을 완료한 후, 주센터 서비스 중지, 재해복구

시스템 가동, 서비스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복구센터

로 서비스 전환되는 시간(RTO)은 3.7시간으로 Tier 2

였던 재해복구 수준이 목표수준 RTO 4시간 이내,

RPO=0으로 개선되었다.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및 서비

스 가동을 직접 수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다소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다. 추후 재해복구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복구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표 1.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후 모의테스트 결과
Table 1. Test results after establishing a disaster recovery
system

단계 주센터 재해복구센터
소요시간
(hour)

사전 작업
데이터 백업
실시

재해복구센터
서비스

진행상황 및
장애감지
모니터링

주센터
서비스 중지

주센터 서비스
종료 및 확인

0.5

재해복구센터
가동

재해복구시스
템 가동

2

서비스 점검
재해복구시스
템서비스가동
및 점검

1.2

Total 3.7

Ⅴ. 결 론

재해복구 계획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은 재해 발

생 시 주요 IT 인프라 중단을 최소화하고 연속적인 비

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복제는 재해 발생 시 중

단 없는 연속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복구의 핵심요소로 데이터 복제방식은 시스템 구성환

경과 재해복구 목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서 구성환경과 재해복구 목

표수준에 적합한 데이터 복제방식 결정 방안에 대해 제

시하고, 복제방식 결정 절차를 적용하여 재해복구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체계적으로 최적의 데이터

복제방식의 선정이 가능했으며, 앞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가이드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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